
에틸렌시장 "흔들"
프로필렌과 가격구조 무너져 "속빈강정"

국내 에틸렌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기초유분 가운데 프로필렌과의 정상적인 가격구조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에틸렌시장이 호황속

불황이라는 극단적 양극화현상을 낳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1 / 4분기 에틸렌시장이 석유화학부문의 계속된 호황세에도 불구하고 가격면

에서 급락을 거듭해 프로필렌과의 가격차가 톤당 4 0∼5 0달러정도 나던 것에서 탈피, 4월현재 오히

려 프로필렌 수입가격이 톤당 6 0 0달러로 에틸렌보다 2 6 5달러나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반전이 뚜렷

한 것으로 나타났다.

9 5년4월 국내 에틸렌가격은 수입가격기준 톤당 3 4 5달러로 9 4년1 2월 5 7 5달러에 비해 무려 2 3 0달러

나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가격폭락은 1월 연휴기간동안의 중국 유도품특수 감소와 2월들어 계속된 일본물량의 저가공

세가 어우러지면서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틸렌 수입현황을 보면, 94년1 1월 일본 게이오가 연산 6 0만톤규모의 에틸렌공장을 신설, 상당량을

국내에 유입하면서부터 비롯돼 9 5년 1∼4월까지 삼성종합화학 1만4 0 0 0톤, 대한유화 8 0 0 0톤, 현대

석유화학 7 0 0 0톤 등 모두 3만톤이상을 들여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은 가격경쟁력과 재고물량을 앞세워 일본과 동남아 등지로 수출공세를 취해왔던 9 4년말

까지의 국내 시장상황이 역전된 것으로 일본의 저가공세를 입증하고 있다.

실제 가격을 보면 대한유화가 운임 6 0달러정도를 포함 톤당 4 3 2∼4 4 5달러에 수입했으며, 삼성종합

화학이 4 4 5달러, 현대석유화학이 톤당 4 4 2달러에 각각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기간동안의 국내가격은 이보다 3 0∼4 0달러정도 높은 4 6 5∼5 0 0달러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일본물량의 저가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은 수입물량을 막기 위해 수입가격보다 더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밖에 없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현재 프로필렌가격이 월등히 높아 100% 가동을 계속하고 있어 일본의 저가공세

로 인해 국내 에틸렌시장이 반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에틸렌시장은 1월 PE 등 유도품의 중국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데다 일본의 저가공세가 거듭되

면서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림산업이 정기보수에 들어가는 4월과 5월중에도 가격이 정상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원가경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부문의 경우 국내는 단 한척의 에틸렌 국적선

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비용면에서 조차 일본에 뒤지는 등 호황속 불황이라는 국내 에틸렌시장의 양

극화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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